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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의 변천에 따라 산재ㆍ직업병의 유형도 크게 변해왔다. 

선진국에서 문제가 된 산재ㆍ직업병들이 짧게는 10~20년, 길

게는 100~200년의 시차를 두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서 발

생하고 있다.1) 한국은 지난 6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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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 compensation for victims. They finally achieved recognition for occupational diseases and recom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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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ly, or there is no case where such a large number of consumers have been potentially harmed. It 

is also difficult to prove that the damage took place due to the victims' diverse geographic locations and ages, 

as well as the disease’s long incubation period. Based on this premise,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have 

been apathetic in acknowledging these diseases and compensating for damages, with few practical outcomes. 

Furthermore, unlike the large-scale occupational disease cases, only a few people including expert groups 

were organized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settlement of these issues, so it remains unfinished business 

for our society to address.

Key words: Carbon disulfide, radon bed, leukemia, asbestos talc, mercury poisoning

Received November 28, 2021
Revised February 13, 2022
Accepted February 16, 2022

Highlights: 
ㆍ Since the 1970s, many environmental 

disasters have been occurred after 
exposure to harmful substances.

ㆍ Moon Song-myeon’s death, Wonjin 
Rayon cases, and Samsung Electronics’ 
Leukemia cases were the most symbolic 
occurrences.

ㆍ The baby-powder asbestos talc incidents 
and the “radon-bed” case represent 
potential danger to consumers.

ㆍ Environmental health experts should 
pay more close attention to potentially 
critical incidents.

*Corresponding author: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400 Jongga-ro, Jung-gu, Ulsan 
44429, Republic of Korea
Tel: +82-52-703-0501
Fax: +82-52-703-0301
E-mail: jjahnpark@hanmail.net

 pISSN 1738-4087  eISSN 2233-8616

J Environ Health Sci. 2022; 48(1): 19-27

 https://doi.org/10.5668/JEHS.2022.48.1.19

Invited article / Perspectives

Copyright  Ⓒ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Health.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50th Anniversary article

https://orcid.org/0000-0002-5168-5850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668/JEHS.2022.48.1.19&domain=pdf&date_stamp=2022-2-28


20
안종주

https://doi.org/10.5668/JEHS.2022.48.1.19

어냈으며 산업안전보건 문제도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다양

한 모습으로 변해왔다. 1950~1960년대는 산업의 동력 구실

을 한 석탄 산업 탄광노동자의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이 주로 

문제가 되었다. 1953년 한국전쟁 중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

래 1957년 대한석탄공사가 탄광의 작업환경측정을 처음 실시

했고 상당수의 진폐증 환자를 발견했다. 1963년 가톨릭센터가 

1,773개 업체를 대상으로 14만8,358명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

시해 직업성 피부염을 포함해 1,900여명(12.7%)의 직업병 유

소견자를 발견한 것이 직업병 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2) 

1970~1980년대까지는 중금속 중독과 유기용제 중독, 유해화

학물질 중독이 새롭게 문제가 됐다.3) 1990~2000년대는 반도

체 산업 등 첨단 전자통신 산업의 발달과 컴퓨터 사용 증가 등

으로 근골격계질환, VDT증후군, 직업성 암 등이 산업안전보건

의 핵심으로 등장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잠복기가 긴 석면질

환과 콜센터의 고객응대업무 증가로 인한 감정노동자들의 우

울증 등 정신건강, 택배 노동자들과 야간교대근무 증가로 인한 

수면장애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과로사, 요통, 

그리고 급식조리 등 다양한 직종에서의 직업성 암 등이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고는 한국환경보건학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국내 환

경보건 수난사를 정리하며 교훈을 살피기 위한 일환으로 작성

되었다. 환경보건 위기대응의 수준과 역량이 재난과 참사 그리

고 사건ㆍ사고를 겪으며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발생

된 대표적인 환경보건 참사 중 환경오염과 막대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것은 다른 논문주1)에서 다뤘고 본고는 주로 직업환경과 

관련된 질환과 생활환경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위해와 논란을 

다루고자 한다. 이들 사건의 배경과 피해규모와 함께 수습 과정

을 살펴보며 위기 관리 체계와 역량의 성장과정과 한계를 함께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환경보건 관련 위기 대응을 위

해 남겨진 교훈을 찾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2021년 9~10월 사이 학술 DB인 Google Scholar database 
(https://scholar.google.com)와 Pubmed (https://pubmed.ncbi.
nlm.nih.gov), 그리고 역대 발행된 한국환경보건학회지를 검

색해 연구대상인 직업병과 소비자 건강 위해 사건 관련 키워드

(예, 문송면, 수은중독,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삼성백혈병, 

반도체노동자, 베이비파우더 석면 탈크, 라돈침대 등)를 넣어 

관련 문헌을 확보했다. 또 이들 사고ㆍ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즉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반올림 등의 홈

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찾았다. 언론 보도 기

사는 포털 다음(https://m.daum.net)에 접속해 관련 키워드를 

넣어 검색해 활용했다. 이밖에 앞서 그동안 이들 사건을 30여 

년 전부터 추적해오면서 개인적으로 취재한 각종 자료와 문헌

을 참조해 연구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토한 뒤 연구분석에 

활용했다.

논문에 인용된 사례는 국내 발생한 주요 직업성 질환과 함께 

소비자 제품 중 건강관련 이슈 중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관련 

정책에 미친 영향 등 상징성을 고려하여 선택했다. 이에 대표적

으로 ‘문송면군 수은중독 사망사고’,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노동자 직업병 사건’, ‘베이비 파우더 석면 

탈크 검출 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을 선택했다. 이는 필자의 

40여년 언론인과 시민운동가로서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기에 

사례 선택이 다소 주관적임을 밝힌다. 그러나, 이들 사건이 한

국환경보건학회 회원을 포함한 환경보건 전문가에게 남긴 교

훈을 메시지로 전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Ⅲ. 1970년대 이후 주요 직업병 및 잠재적 국민 
건강 위해 사건의 경과와 대응

1. 문송면 수은중독 사망 사건
산업혁명의 본거지인 영국에서는 19세기 초(1802년) 처음으

로 공장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면직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이

들의 열악한 건강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다.4) 1833년 이 법

은 공장 전담 감독관 제도를 도입했다.5) 영국이 공장법을 제정

한 때로부터 186년이 지난 1988년 7월 2일 한국에서는 15세 

노동자 문송면이 회사에서 수은중독에 걸려 수개월 간 투병하

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중학교 졸업을 앞둔 문송면 

군은 1987년 12월, 고향인 충남 서산에서 상경한 뒤 협성계공

(주)에 입사해 온도계에 수은을 주입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그

러나 작업 한달 만에 두통, 다리 통증 증세에 시달리다 병가를 

내고 돌아왔으나 전신발작을 일으켰고, 서울 고대구로병원, 서

울대병원 소아과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때 수은 및 유

기용제 중독 진단을 받았으며 이런 내용이 5월 11일 <동아일

보>에 짤막한 기사로 다루어졌다. 

문송면 군의 죽음은 노동계, 보건의료단체 등뿐만 아니라 언

론,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어린 나이에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다 수은중독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죽

음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드러나면서 일하다 아파도 제대로 치

료받지도 못하고 또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각계

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에 따라 재야, 문화, 종교, 법조, 정당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37개 단체로 이루어진 ‘고 문송면 산업

재해노동자장 장례위원회’가 조직돼 당시로는 이례적인 대규

모 장례식이 치러졌다. 그 뒤에도 지금까지 산재노동자 문송면 

기념사업조직위원회가 꾸려져 매년 7월 2일 마석모란공원에서 

그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주1)  국내 주요 환경보건 재난의 전개 과정과 그 교훈, 그리고 환경보건 전문가

의 역할,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8권제1호 pp.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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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송면의 죽음을 계기로 일부 의료기관이 사업주와 노동부

와 손발을 맞춰 산재직업병 발생과 작업환경을 감춘다는 비판

이 거세게 일었다. 또 서울대병원, 국립의료원 등 국립병원에 직

업병연구소와 직업병 진료센터를 세울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국회에 산재보상 수준 대폭 강화, 산재보상 처리 절차 신속ㆍ간

편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직업병 등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

다.6) 그러나 당시 정부와 국회는 이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문송면 사망 이후 다수 언론은 협성계공에 수은중독 환자

가 4명 더 있다는 것과 함께 회사ㆍ노동부가 이를 은폐해왔다

는 사실과 사업장 수은중독 문제, 그리고 산업재해 실태를 집

중 조명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문송면의 수은중독 죽음 이전에

도 1987년 9월 경기도 이천의 한 형광등 제조업체에서 4명의 

근로자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은중독에 걸린 것으로 조사

됐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납, 크롬, 수은 등 중금속 중독 유

소견자가 많게는 연간 150명대로 집계됐으나 정부로부터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노동부가 1972년부터 

1999년까지 분석한 중금속 중독 유소견자 분포를 보면, 1988

년은 납 중독 66명, 크롬 중독 269명, 수은중독 21명 등 모두 

356명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많게는 178배, 적게는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8년부터 1990년 사이 집중해 

나타났다. 문송면의 죽음을 계기로 수은을 다루는 업체에 대

한 조사를 벌인 결과 강원도 춘천의 한 공장에서 무더기로 수

은중독자가 나왔다.7)

문송면 수은중독 사망 사건은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의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을 신설하는데 일정 역할을 했

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안법 제28조의 도급금

지(인가) 대상이 주로 중금속이 문제가 되는 도금작업과 수은, 

납, 카드뮴 등을 중금속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정해진 것을 볼 

때, 산안법 제28조는 문송면 사건의 후속조치였던 것으로 추

정된다.8) 이 사건이 15세 소년공을 우리 사회가 죽음으로 내몰

았다는 성찰의 계기가 된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체계적인 산업

안전제도의 개선과 혁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문송면의 죽

음 이후에도 2017년 11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나가 제

주 한 생수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숨진 고 이민호군(18

세)9)과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한다며 몸에도 안 맞는 잠수 장비를 매고 물속에서 요트 바닥

에 붙어 있던 따개비를 청소하다 익사한 고 홍정운(18)군 사

건10)을 보면 우리 사회는 문송면의 죽음에서 아직도 참된 교훈

을 얻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사건
<한겨레신문>은 1988년 7월 22일 국내 유일의 인견사 제조

회사이자 정부 관리기업인 원진레이온의 노동자들이 심각한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충격적

인 사실을 보도했다.11) 원진레이온 직업병 참사는 이 보도를 계

기로 본격 사회 문제로 번져나갔다. 이 보도 이전에 1977년 6

월 10일자 <한국일보>에 원진레이온에서 뿜어내는 이황화탄

소, 아황산가스 등이 공장 인근 도농역의 각종 시설물을 부식

시켜 중앙선 전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와 1981년 4

월 2일자 <동아일보>에 원진레이온에서 나오는 유독성 가스

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12)가 있었다. 이어 

1982년 서울통합변호사회 인권옹호위원회가 인근 주민 47명

을 원고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

을 내고 1983년에는 원진레이온에서 일하다 중증 피해를 입은 

홍원표 씨 또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 측의 압력과 가족, 친

지를 동원해 원고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으로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지 못했다.13)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참상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 원진레

이온 직업병피해자 및 가족 협의회, 원진직업병 피해노동자 협

의회 등이 잇따라 결성되었으며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인, 노동

운동단체, 그리고 평민당 등 당시 야당 정치인들의 도움으로 

88서울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둔 9월 14일 회사측과 피해자 양

측이 추천한 6인의 직업병 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황화탄소 

중독피해 장해 등급별로 1천만원~1억원까지 보상하는 등의 합

의를 하였다. 하지만, 피해인정 기준을 놓고 회사측과 피해자

측의 입장이 달라 심한 갈등 상황에 이르게된다. 그리고 1991

년 1월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숨진 김봉환 씨의 137일간 장

례투쟁과 1985년 퇴직 후 6년간 투병하다 그 이황화탄소 중독 

후유증으로 1991년 4월 자살한 권경룡씨 사건은 피해 인정 기

준의 개정에 큰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업무와 질병 간 의

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

로 인정되는 상당인과관계 원칙이 도입됐다. 1992년에 이르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정순 교수 연구팀은 원진레이온 노

동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를 통해 이황화탄소 만성중독 인

정을 위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14) 그리고 이 기준은 이듬해 

한 차례 더 개정되며 이황화탄소 만성중독증 인정자 수를 대폭 

확대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로써 원진레이온 노동자 중 직업병

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1998년까지 792명(남자 683명, 여자 

109명)15)인데 대다수가 1992년과 1993년 개정된 피해기준으

로 가능했다. 2021년 현재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만성중독 

피해자는 총 9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원진레이온의 직업병 환자 속출과 유해물질과 관련된 주민의 

피해와 민원은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이

끌어 내게 된다. 이에 정부는 폐업을 결정한다. 그리고 인견사 

제조 설비는 1994년 나전모방을 통해 중국 단둥의 레이온 공

장으로 매각ㆍ이전된다. 원진레이온의 이 설비는 1960년대 일

본 동양레이온에서 들여온 것이어서 석면 직업병과 함께 이황

화탄소 직업병이 일본→한국→중국으로, 즉 개발국가에서 개

발도상국가 또는 저개발국가로 이전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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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6) 정부는 1993년 회사를 폐업한 뒤 공장 터 등을 매각

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직업병 노동자들에게 넘겼다. 그 관리

를 1993년 설립된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 맡았으며 이 재단은 

1999년 직업병 노동자들이 주로 살고 있던 경기도 구리에 원진 

녹색병원, 이어 2003년과 2004년 서울 면목동에 녹색병원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를 각각 세워 이황화탄소 중독증 노동자 

치료와 주민 치료, 그리고 산재ㆍ직업병 연구를 지금까지 활발

하게 이어오고 있다. 특정 공장에서 일어난 직업병 사건을 계기

로 대형 병원과 연구소가 세워진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원진레이온 직업병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상

과 그 투쟁의 성과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견사 제조업은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업종이다. 

특히 인견사를 만들기 위한 전단계로 나무 펄프를 녹여 알칼

리 셀룰로오스를 만드는데 이황화탄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간

다. 이 물질은 신경독성과 심혈관질환, 내분비계 장애 등 다양

한 질환을 유발해 심각한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 

유해물질로 1백여 년 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17) 이황화탄소 중

독은 1856년 프랑스의 고무 공장 근로자 24명에게서 발견됐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으며 1916년 인견사 제조업을 시

작한 일본에서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많게는 한 공장에서 

수십 명이 집단 발생하는 등 직업병이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

에서도 1983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이황화탄소 또

는 동 물질을 5% 이상 함유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업

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차 선별검사 및 2차 정밀검사를 하

도록 규정해놓고 정작 이황화탄소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

준은 만들지 않고 원진레이온 참사가 벌어진 뒤인 1991년에 가

서야 이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연세

대 산업의학연구소, 경희대병원, 인천산업병원 등이 작업환경 

측정 또는 건강진단을 맡았으나 실제로는 이를 하지 않아 작업

환경에 대한 자료조차 없었다. 1986년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가 환경조사와 건강진단을 맡은 뒤에도 회사의 비협조로 유해

부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건강진단을 실시했다.18) 그 결

과 1987년 4명의 근로자에 대해 이황화탄소 중독증 진단을 내

렸다. 하지만 고려대도 이런 사실을 학계에 보고하거나 언론에 

알리지 않았고 노동부도 그 사실을 숨겼으며 언론의 보도로 비

로소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가 직업병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작업환경측정기관과 특수건강진단 담당 기관들이 

방관하지만 않았더라면 1980년도 이후에 원진레이온에 입사

한 근로자들의 이황화탄소 중독은 대부분 피할 수 있었을 것이

란 비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은 우리나라 최대의 직업병 

참사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1981년 제정된 산업안

전보건법이 10년만인 1991년 전면 개정되면서 사업장 보건관

리 체계가 강화됐다.19) 산업전문간호사제 도입 등 전문간호사

제가 확대되고,20) 평생건강관리수첩 제도 도입, 노동자 대표의 

안전보건 조치 결과 사업주 요청권 부여, 안전보건표지 설치 부

착,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 산업보건의 제도 도입,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노사 동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계기구 안전 

조치,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 제도, 유해화학물질 제조금지, 

사용허가, 표시제 등 도입, 유해위험작업 노동시간 제한, 중대

재해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산재예방기금 설치 운용 등이 이루

어졌다. 이황화탄소 중독뿐만 아니라 유해인자 노출 후 오랜 시

간이 지난 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석면 질

환, 직업성 암 등을 꼽을 수 있다. 

3.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노동자 직업병 사건-삼성전자 

백혈병을 중심으로
2003년 10월부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기흥사업장에

서 확산 및 식각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던 황유미는 근무 

약 1년 만인 2005년 6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007년 3월 23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함

께 근무했던 다른 노동자 이숙영 씨도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실

이 뒤늦게 알려졌다. 딸의 죽음이 반도체 공장과 관련이 있다

고 확신한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딸의 영정을 안고 거리

로 나서 이를 호소하면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기나긴 싸움은 시작되었다. 그

의 호소에 귀 기울인 법률ㆍ의학ㆍ보건ㆍ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2007년 11월 흔히들 ‘반올림’이라고 부르는 ‘반도

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첫 이름은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

원회)’을 결성해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반도체 노동자의 백

혈병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시작했다.21) 서울고등법원이 2014

년 8월 고 황유미ㆍ이숙영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

결을 내리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들의 사망과 삼성 

반도체 공장 근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법적 다툼은 끝이 났

다.22)

2021년 6월 현재 반올림을 통해 산재를 신청한 사람은 163

명이며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이 인정한 사례는 각각 

49명과 23명으로 모두 72명에 이른다. 산재 신청자를 회사별

로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80명으로 가장 많고 디스

플레이사업부가 30명 등 삼성전자가 11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

하고 SK하이닉스 10명, 엘지전자ㆍ엘지디스플레이 5명 등이다. 

이를 질병별로 보면 백혈병 34명 등 림프조혈계암이 5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방암 26명, 뇌종양 16명, 폐암 9명 등의 순으

로 전체 암이 125명이었는데 희귀암이 많았다. 이와 함께 전신

성홍반성루프스 8명, 다발성경화증 4명을 포함해 희귀질환자

가 30명이었으며 모두 163명이 35가지 상병으로 산재신청을 

했다.23)

반올림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직업병 문제를 

제기한 10년 동안 가장 조명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다. 백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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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산재신청 및 진상규명 요구가 시작된 2007년부터 만 2년 이

상 삼성전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침묵을 유지했다. 피해 유족

과 반올림 등의 요구에 따라 2008년 2월 노동부는 국내 반도

체 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최초의 기초조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 노동자 건강실태 일제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이름과 조사 내

용과 과정 등에 대해 국제분쟁을 핑계로 공개하지 않는 등 매

우 소극적인 노동안전 행정 행태를 보였다. 노동부와 그 산하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림프조혈기계 암역학 조

사(2008년), 정밀 작업환경평가 연구(2009~2011년), 삼성전

자 사업장 종합진단(2013년) 등 여러 차례 반도체 사업장의 작

업환경과 안전보건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약 1년간

의 림프조혈기계 암 역학조사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공개 발표회를 갖고 ‘보고서 요약본’을 배포하였으나 전체 보고

서는 공개를 거부하였다.24) 2013년 삼성전자 사업장 종합진단

보고서도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

다. 이 때문에 이 보고서의 공개를 둘러싸고 피해자ㆍ반올림 쪽

과 삼성ㆍ정부 간 치열한 소송전이 펼쳐졌다.

삼성전자는 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저명한 연구컨설팅업

체 인바이런(ENVIRON)에 맡겨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에

게서 발생한 백혈병 등 각종 혈액암과 그들이 노출된 벤젠 등 

각종 유해물질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논

란이 벌어졌다. 인바이런이 전형적인 청부연구를 했다는 일부 

전문가와 반올림 등이 비판을 했고 이 업체가 연구를 수행하

면서 사용한 연구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25)이 나왔다. 직업

병을 인정하지 않거나 산재 해결에 매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

관하던 삼성전자는 2018년 7월 삼성전자 피해자ㆍ유가족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구성 제안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내용에 서약하며 사태가 일단락됐다.

삼성전자와 시민사회노동계 간 오랜 갈등과 대치 등을 지켜

본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발 빠르게 2014년 10월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과 노사 대표가 참여한 ‘산업보건검

증위원회’를 발족해 2015년 11월 ‘건강손상 근로자에 대한 포

괄적 지원보상체계’와 ‘127개 개선 과제’를 제안했고, SK하이

닉스는 이를 바로 수용함으로써 삼성전자와는 대비되는 전략

을 취했다. 이 회사는 특히 산재 보상과 관련한 ‘산업보건 지원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보상을 해주었다. 또한 ‘LG디스플레이’

도 SK하이닉스의 사례를 본보기로 해 2016년 5월부터 1년간 

파주ㆍ구미 사업장에 대한 정밀분석을 ‘한국산업보건학회’에 

의뢰하였고, 2017년 5월 학회 주도로 ‘LG디스플레이 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를 만들어 회사가 마련한 100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정하고 있다.24)

반도체 작업자의 암 위험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작업자

의 유해요인 노출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 특히 

2005년 이전에는 실제 노출 정보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26)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은 반도체 작업자의 작업 및 작업 유형에 

따라 노출 및 건강 상태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감시 시

스템이 부족하다. 현재 발암ㆍ생식독성물질 등을 비롯한 고독

성 화학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방법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 작업에 사용된 화학

물질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없다. 현재뿐만 아니라 이전 근로자

의 과거 노출 프로파일은 추적할 수 없었고 사용된 모든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공정 중 생성되는 부산물을 모두 식별하는 것

도 매우 어려웠다. 과거 노출 데이터, 작업에 사용된 화학물질 

목록 및 가스 감지 시스템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반도체 

작업 때 나오는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27) 이 때문에 반도체 노동자들이 걸린 각종 암, 

질환 등과 직업적 노출과의 인과성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반

도체 작업장은 유해물질을 다루는 곳인데도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 

또한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4. 베이비파우더 석면 탈크 사건
일반적으로 ‘베이비파우더 석면 탈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

건은 공식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잠재적 피해 규모가 엄청

날 수 있는 소비자용품 내지는 의약외품 잠재적 위해 사건으로 

환경보건 측면에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성격을 지

니고 있다. 이 사건은 2009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

중에 유통 중인 탈크(talc, 활석, 滑石)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베

이비파우더 제품 14개사 30개 품목에 대해 석면 검출 실험을 

실시한 결과 8개 제조사 12개 제품에서 석면이 나오면서 시작

됐다. 당시 식약청은 발표 당일 저녁 한국방송 소비자고발 프

로그램에서 베이비파우더 등에 석면이 다량 검출됐다는 내용

을 다룬다는 사실을 며칠 전 관련 취재를 하러 온 프로그램 담

당 프로듀서를 통해 전해 듣고 서둘러 관련 제품을 수거해 분

석해 결과를 발표했다.28) 한국산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섞인 

탈크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는 1988년부터 있

었으나 학자나 전문가 등과 화장품업계, 규제 당국자 모두 이

를 소홀히 여겨 뒤늦게 문제가 터진 것이다.29) 그나마 한국방송

이 한국산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2008년에 출판된 관련 저서30)를 통해 알고 직접 관련 

제품을 분석한 끝에 이 고발 탐사보도를 함으로써 문제를 드

러낸 것은 정말 다행이다. 석면이 함유된 탈크가 베이비파우더

뿐만 아니라 여성용 파우더와 각종 알약 코팅 등에 사용된 것

으로 드러나 관련 화장품과 의약품을 전량 폐기하는 등 사건

의 파장이 커졌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

소(IARC)가 지정한 대표적 인체 발암물질이어서 베이비파우더 

등을 사용해 온 소비자 불안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베이비파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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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입ㆍ사용해 정신적 충격 및 차후 성장 과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 악성중피종 등 각종 석면 관련 질병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은 베이비

파우더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침해가 없으며, 질병 발생 가능성

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ㆍ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31)

2009년 베이비파우더 석면 탈크 사건 이전에는 석면이 비의

도적으로 불순물로서 함유된 광물질에 대한 관리 제도가 없었

으나 이 사건 뒤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2012년 4

월부터 활석, 질석, 해포석, 사문석 등 4종이 석면함유가능물

질로 지정돼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32) 이에 따라 더는 베이비

파우더, 화장품, 의약품 등에 석면이 혼입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고 만약에 혼입된 제품을 제조ㆍ판매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사건 발생 뒤 노동자 건강을 맡고 있는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

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석면의 일종인 투각섬석

(트레몰라이트, tremolite) 함유 활석 내 투각섬석이 쥐 폐 조직 

내에서 시간이 지나도 용해되지 않아 생체 내구성이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는 연구33)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는 석면 함유 탈

크를 상당량 흡입할 경우 나중에 석면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장기간 석면이 혼입된 제품을 사용

한 소비자, 특히 베이비파우더를 장시간 사용한 어린이들이 10

년 내지 40년 뒤 석면 암에 걸릴 위험성에 대한 조사연구다. 이

를 위해서는 제품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신청을 받아 코

호트를 만든 뒤 건강 영향을 장기추적 하는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가동해야 하는데 기업, 정부 어디에서도 이를 추진하

지 않았다. 

5. 라돈침대 사건
라돈침대 사건은 가장 최근 일어난 잠재적 환경보건 위해사

건이다. 이는 음이온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유사과학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바탕으로 방사성물질을 침대에 사용한 침대 제

작업체의 홍보선전을 그대로 믿고 구매해 사용해온 많은 소비

자가 건강 위험에 놓인 매우 독특한 사건으로 세계적으로도 유

례가 없다. 매트리스는 겉커버 안에 있는 속커버 원단 안쪽에 

음이온 파우더가 도포된 것으로, 해당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가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과 라돈이 높게 함유된 희토류 광물 모

나자이트(Monazite)임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알려진 것은 방송 보도를 통해서였

다. 서울방송(SBS)은 중소기업인 대진침대에서 발암물질이 검

출됐다는 사실을 2018년 5월 3일 오후 뉴스를 통해 보도했다. 

그 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침대뿐만 아니라 일부 회사가 판매

한 매트리스, 매트, 베개, 생리대 등 생활용품에서 공기 중 토

론(Rn220)이 높게 발생했으며 그 원인은 이들 제품에 들어 있

는 모나자이트 때문이라고 밝혔다.34)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매한 총 26종의 매트리스 중 24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

였다. 조사가 된 것 중에서 7개 모델에서 연간 피폭선량 1 mSv 
(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델 수는 그 후 늘

어났다. 이중에서는 9.35 mSv가 측정된 모델도 있었다. 이 모델

의 라돈(Rn222)와 토론(Rn220)의 방사능 농도는 각각 35.13 

Bq (베크렐)/m3, 1,364.45 Bq/m3이었다. 모든 제품에서 발생

한 라돈과 토론의 개별 유효선량이 각각 1 mSv/yr를 넘었다. 방

사성물질인 라돈과 토론의 생체 내 연간유효선량을 합하면 일

반인 건강보호 기준을 3~4배 초과하였다.35) 모나자이트를 사

용해 제작ㆍ판매한 침대와 매트리스 등은 10만개 가량 되는 것

으로 추정됐다. 잠재적 피해자가 매우 많을 수 있으며 라텍스 

베개 사용자 등을 포함하면 그 수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119개 가공제품을 조사한 결과 연간피

폭선량의 평균은 4.886 mSv/yr로 연간 안전기준인 1 mSv/yr
의 거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돈침대와 라텍

스제품에 대한 피폭선량 값이 높게 나타났다. 71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들 중 43개의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라

텍스 제품은 32개 대상제품의 93.7%에 해당하는 30개 제품에

서 안전기준인 1 mSv/y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사건 발생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라돈 발생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취급했거나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유해도 평가를 위해 작업장 라돈 

및 토론농도와 방사선의 내부 및 외부피폭에 대한 선량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나자이트를 사용하는 작업공정의 경우 라

돈의 평균농도 범위는 13.1~97.8 Bq/m3, 토론은 210.1~841.4 

Bq/m3 이었다. 라돈 및 토론의 유효선량은 각각 최대 0.26 

mSv/yr, 0.76 mSv/yr로 확인되었다. 외부 방사선량률은 가슴

높이에서 최대 6.7 μSv/hr이었고 유효선량은 최대 4.3 mSv/yr
이었다.37)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사선량에 노출되면 노동자 건

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대진침대가 영세기업이어서 자체적으로 라돈침대를 

리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18년 6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우

정사업본부(우체국)를 통해 전국의 대진침대 22,298개를 집중 

수거해 해체작업을 벌였다.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자재는 모두 

소각해 매립했다. 소비자들이 라돈침대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

다며 대진침대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2020년 1월 라돈침대 사

용이 직접적인 건강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

소 처분을 내렸다. 2018년 10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소비자에

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제조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현재는 

라돈침대 등 매트 등 침구류 사용자들 5천명이 관련 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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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라돈이 기

준치 이상 검출된 까사미아의 매트리스용 매트(토퍼)를 구매한 

소비자 168명이 회사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021년 8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38)

개인 차원에서 라돈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돈침대 사용자와 비사용자집단을 대상으로 환

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사용자집단을 코

호트로 해 장기추적 해야 하는데 정부나 해당 기업 등 누구도 

이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중앙정부를 대

신해 라돈침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 호소자들을 모집해 참여한 518명을 대상으로 심층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가족 구성원 등 647명 가운데 40명

이 침대 사용 후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으나 암 진단과 라돈침

대 사용과의 인과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주2)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음이온 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나 판매ㆍ광고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

제하고 있다.

Ⅳ. 주요 직업병 및 소비자 위해 사건이 주는  
교훈 고찰

 앞에서 그 발생원인과 경과, 대응 등을 살펴 본 문송면 수은

중독 사건과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직업병 참사, 그리고 삼성

전자 백혈병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등 3건은 우

리 사회의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산재ㆍ직업병 사건이다. 또한 베

이비파우더 석면 탈크 사건과 라돈침대 사건은 그 잠재적 피해

자 수가 매우 크고 선진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 사회 특유의 소비자 위해 사건임에도 역학조사와 피

해 보상 등에 기업과 정부 모두 너무나 소극적이었다는 점이 도

드라진다. 이들 두 유형의 사건 모두 환경보건ㆍ산업보건학 측

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모두 성찰적 관점에서 참된 교훈

을 얻어야 할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문송면 수은중독 사건은 어린 나이에 위험 작업장에 내몰렸

다는 점, 그럼에도 사회는 그의 생명을 구할 관리ㆍ감독을 소홀

히 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동시대를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상징성이 강하다. 반면 원진레

이온 직업병 참사와 삼성백혈병 사건은 그 피해 규모도 컸을 뿐 

아니라 각각 정부 관리 기업과 세계적 명성을 지닌 글로벌 기업

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기업과 정부 모두 비판을 받아야 마땅

하다. 원진레이온 사건은 직업병의 원인적 유해물질이 명확해 

인과성을 따지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피해인정 기준에 회

사측과 피해자의 입장차가 컸다. 반면,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의 경우 회사가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제컨설

팅 업체를 동원하여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를 시도하며 피해유

족과 이들을 지원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공격했다. 두 사건 모

두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시민노동단체의 끈질기고 피눈물 

나는 공동 노력이 질병의 인과관계 규명에 대한 높은 입증책임

을 강조하는 정부의 산재보험 정책과 노동, 산업, 정부, 과학의 

구조적 불평등이란 장애물을 뛰어넘고 사회문제화 하는데 성

공하게 함으로써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승리할 수 있었다. 특히 

반올림 운동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

적인 과학과 정치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39) 이 두 사건 모두

에서 소수이기는 했지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한 전

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의사, 노무사, 변호사 등이 열정적 참여로 

직업병 인정기준을 바꾸고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큰 몫을 해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제기된 SK
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초기에는 침묵 전략으로 

나오다 재빠르게 삼성전자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피해노동자 

배보상에 나섰는데 이는 반올림과 같은 단체의 강력한 투쟁을 

보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베이비파우더 석면 탈크 사건과 라돈침대 사건은 언론

과 대중의 눈길을 끌만한 상징적 피해자가 없었고 원진레이온

이나 삼성전자와 같이 단일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

다. 또 잠재적 피해 대상자가 너무나 많고 전국에서 오래 전 또

는 오랫동안 제품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노출 증명의 어려움 등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나 코호트 구축, 손해배상 싸움에서 

매우 불리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 분포가 다양한 지역과 

나이로 분산된 특성으로 효과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해 결과적

으로 직업병과 달리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이 사실상 없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인과관계 증명 

등을 뒷받침할만한 전문가집단과 소비자ㆍ시민단체의 역할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베이비파우더와 탈크가 들어간 화장품 등

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처럼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라돈침대의 경우도 10만 명이 넘

는 일반인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가까이 상당한 양의 

방사능에 피폭된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책임있는 기업과 정부가 라돈침대 사용자들의 건강조사를 하

지 않아 과학적 근거에 의한 피해보상을 논의조차 하기 어려웠

다.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주요 직업병 사건들은 5~10년이란 긴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으로 마침내 피해

자 입장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만한 결실을 보았다. 가습기살균

제 참사의 경우도 언론과 정치권의 대대적 보도와 관심의 결과

로 국회 국정조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

사 등이 이루어져 가해 기업들 책임자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으

며 관련법이 제정되고 피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2021년 10월

부터 막바지 피해구제와 보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일
주2)  경기도 라돈침대 피해 대응 관련 경과 - 경기도 공정경제과 내부 문건(개

인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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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에서 생활필수품처럼 널리 사용된 제품 사용때문에 입

은 건강피해라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유사성을 지닌 베이비

파우더 석면 탈크ㆍ라돈침대 사건은 각각 12년과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문가, 일반시민,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피해 인과

관계 규명과 보상 등이 힘들 것으로 본다. 환경보건ㆍ환경의학 

전문가들이 힘을 모으고 소비자ㆍ환경시민단체들과 함께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등 대응했더라면 사건 해

결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Ⅴ. 결    론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3건의 상징적 직업병 사

건과 2건의 생활환경 잠재적 위해 사건 고찰을 통해 이들 사건

을 예방하고 그 실체를 알리며 사건이 불거진 뒤 해결하는 과정

에서 전문가집단의 역할은 대체적으로 미미했다는 것을 알았

다. 이들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해결과정에 깊이 관여한 주역은 

언론, 노동단체, 정치권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몇몇 사건

에는 극소수의 의료인 등이 노동단체 등과 손잡고 나름의 역할

을 한 것은 인정된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신속하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관련 전문가집단이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

세로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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